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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욕망에 대한 두 가지 입장20

들뢰즈와 라캉의 입장1.

결핍의 입장에 주목한 라캉의 입장론1.1

◇ 우리 시대에 있어 욕망은 라캉 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제(Jacques Lacan, 1901-1981)

외하고는 논하기 힘들다.

◇ 그의 욕망에 대한 이해는 다음 두 가지 명제로 정리될 수 있겠다.

첫째 욕망은 충족을 위한 충동 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요구 도 아니, “ , appetite demand→

고 후자로부터 전자를 뺀 차이다 여기서 충족을 위한 충동 을 라캉은 욕구 라고, .”( ‘ ’ need

정의한다.)

둘째 인간의 욕망은 타자 의 욕망이다, “ The Other .”→

생산의 입장에 주목한 들뢰즈의 입장론1.2

◇ 들뢰즈 는 라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철학자다(Gilles Deleuze, 1925-1995) .

→ 그는 욕망을 결여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다.

◇ 들뢰즈는 욕망을 생산적 이고 긍정적 인 것으로 정의한다productive positive .

◇ 앙티외디푸스 에는 욕망에 대한 들뢰즈의 이해방식을 보여주는 다음과 두 가지 명제

가 있다.

첫째 욕망은 어떤 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욕망은 자신의 대상을 결여하고 있지, “ .→

않다 차라리 욕망에서 없는 것은 주체이다 욕망은 고정된 주체를 결여하고 있다. . .”

둘째 욕망 은 욕구 에 의해 떠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이, “ desire needs ,→

다 욕구는 욕망이 생산하는 실재적인 것들 안에서 생기는 반대 산물이다 결여는 욕망의. .

반대 효과이다.”

이성복 시인이 말하는 인간적 가치2.

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,

없다.

그에 반해 사랑은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

것이다.

그것을 일방적인 구호나 쇼맨쉽으로 오해하는 짐승들!

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중에서- -

이성복 출생 시인은 모든 인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리에 반( , 1952 )李晟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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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방식 즉 우리가 가진 동물성에 반하는 방식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한다 사랑, .

만이 아니다 자유도 또한 그렇지 않은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기쁨. ? ,

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사회적인 것들,

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 즉 인문학적 방식에 익숙, ,

해야만 한다 자유와 사랑 어느 것도 우리의 동물적 순응의식에서는 자랄 수 없는 법이니.

까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차 앞에 서 있는 청년의 두려움 무장 경찰 앞에 촛불. ,

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의 공포스런 얼굴 타인을 독점하려는 욕구 앞에서도 주저하며 그의.

안색을 살피는 어느 연인의 머뭇거림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본능에 반하지 않는 것은 없다. .

이성복의 지적은 어느 힘없는 시인의 절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인문학 정.

신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분명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는 우리의 생리.

에 맞는 것이다 더 따뜻하고 근사하며 편안한 의식주 그러나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. ! .

짐멜 벤야민 보드리야르 부르디외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와 우리의 삶에 대해 성찰해보, , ,

았다 분명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치 병원에서 냉정한 진단서를 받아든 것처. .

럼 당혹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자본주의의 논리에 편입되어 있는지. ,

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신의 잉여가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괴물이라는 사실도

배웠다 그러나 치료는 처절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법이다 보조국사 지눌. . ( ,知訥

이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이1158-1210) “ ”

유에서 일 것이다.

지금은 땅에서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넘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이다 오히려.

넘어져 있는 주제에 우리는 서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넘어지려고 한다고 조롱하곤 한

다 너무 오래 넘어져 있으면 우리는 서는 방법과 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망각하게 된다 잠. .

시 서자마자 현기증이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일어났던 그 곳에 다시 누울지도 모른,

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약해지고 근육은 퇴화해간다 서 있는 것 그것도 두 다리를 버티. . ,

고 자신의 삶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지켜내려는 의지는 얼마나 순리에 반하는 것인가 그, ?

것은 이성복 시인의 말처럼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이니까 말이다 인문학을.

공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스피노자가 에티카 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문장을 들려주고 싶

다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. “ (Sed omnia praeclara tam difficilia,

quam rara sunt).”


